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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New! 

1. New! Nang 9!

2. New! CRACKER

뉴! 뉴!

신신(신해옥, 신동혁) 

Shin Shin (Shin Haeok & Shin Donghy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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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Nang 9!

《낭(Nang)》은 아시아 영화를 다루는 영문 간행물로 다양한 외부 편집자, 

필자, 아티스트의 협업으로 제작된다. 낭 9호는 ‘아카이벌 

이미지너리스(Archival Imaginaries)’라는 주제어를 바탕으로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그 안에 존재하는 전쟁의 유령, 국가의 역사, 

식민주의, 디아스포라 등 불완전하고 복잡하게 존재하는 파편을 다룬다. 

동시에 그것들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시간적/기능적인 결함을 

인정하며 책 전체에 걸쳐 다양한 대화를 시도한다.

 New! CRACKER!

『크래커(CRACKER)』는 시각예술가 박광수의 흑백 드로잉 271점을 모아 

제작한 아티스트북이다. 두꺼운 책을 쪼개어 보는(crack) 독서 방식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구현한다던가, 개봉 후에도 여닫을 수 있는 과자 

상자의 날개가 책에서 가름끈의 역할로 재현되는 등, 모두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단어로부터 느껴지는 친근함을 이용하거나 반대로 이를 낯설게 

바라보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물이다.

 New! Nang 9!
Nang is an English publication that deals with Asian films and is 
produced in collaboration with various external editor(s), 
writer(s), and artist(s). Based on the theme “Archival 
Imaginaries,” Issue No. 9 of Nang deals with incomplete and 
complex fragments, such as the ghosts of war, the history of 
Korea, colonialism, and diaspora. All of these themes exist from 
the past to the future. At the same time, various conversations 
are attempted throughout the book, acknowledging the 
temporal/functional flaws that people experience in combining 
these themes.

 New! CRACKER!
CRACKER is an artist’s book produced by collecting 271 black-
and-white drawings from visual artist Park Kwang Soo. This is 
the result of thinking about how to use familiarity felt from 
everyday words that everyone knows, or how to look at such 
familiarity from an unfamiliar perspective on the contrary. For 
example, the meanings of words were embodied by reading a 
thick book bit by bit, and adopted a form of a cookie box with a 
lid for the design of the book so that the lid part can be used 
as a bookmark. 

pp.21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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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New! Nang 9!

9번째 이슈에 대한 질문에 앞서 《낭(Nang)》의 배경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달라.

2016년에 창간한 《낭》은 아시아 영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영문 

간행물이다. 발행인 다비데 카짜로(Davide Cazzaro)가 아시아 영화와 

출판이라는 두 관심사를 가지고 만드는 종이 잡지이며 한 해에 2권씩, 5년 

동안 총 10권의 이슈가 출간될 예정이다. 현재 9호를 발행한 상태로 

마지막 10호를 남겨두고 있다. 아시아 영화 문화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와 

시야를 바탕으로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각 이슈들은 아시아 

안팎에서 활동하는 잠재적 외부 편집자와 다양한 필자, 아티스트의 

협업으로 제작된다.

 잡지의 이름인 낭(Nang[ ])이라는 태국말은 단어가 가진 여러 

뜻 가운데, 그림자 인형극에 사용되는 인형을 가리킨다. 이 인형은 보통 

가죽이나 나무로 만들어져 채색이 되고, 레이스처럼 다양한 형태의 

천공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평평하고, 양면이 모두 사용된다. 이 사물의 

속성을 물리적 인쇄 매체로 번역하고자 나무와 가죽 등으로 만들어진 

인형의 재질은 종이로 변형되었고, 다양한 색상의 구현은 수작업으로 

완성된 채색기법 대신 오프셋 인쇄기를 통해 이루어졌다. 표지에 있는 

제호는 레이저 커팅 되어 양면에서 읽히며, 빛에 따라 첫 페이지를 무대 

삼아 다양한 그림자를 드리운다.

신신의 여타 작업물과는 조금 다른 제작 프로세스를 거쳐 완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어떤 점이 가장 특별하다고 느끼는가?

일단, 이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장소와 시간대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공동의 주제 의식을 가지고 협업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발행인이자 편집장인 다비데는 현재 

제네바에 머물고 있고, 그래픽 디자이너 신신은 서울을 주 무대로 

활동하며, 인쇄소인 고테보그스트리커리트(göteborgstryckeriet)는 

스웨덴에, 유통은 영국과 독일에서 담당하며, 각 이슈의 외부 편집자와 

필자, 작가는 세계 각지에 퍼져있다. 때문에 매 순간이 교환과 상호이해를 

위한 노력의 연속이며, 때로는 매우 느리게 흘러가기도 하고 반대로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일이 돌연 발생하기도 한다.

동혁

해옥

동혁

해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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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낭》 9호 표지 ©Park Sung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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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을 통해 배우거나 얻게 된 것들이 있는가?

다비데가 북소사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잡지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어떠한 실험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교환과 연구의 정신, 집단에 의해 만들어지는 에너지와 그 모든 

것의 (부)조화가 그것의 결정적인 특징으로 여겨질 수 있길 바란다.”는 

말에 적극 공감한다. 모든 작업의 과정에서 배움이 있겠지만, (부)조화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정기간행물 형태로 아카이빙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디자이너로서 가장 큰 수확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작뿐만 아니라 편집 과정에도 일부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디자인의 영역을 넘어서 편집의 과정에도 참여하는 것이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다.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다비데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이 잡지의 

성격을 함께 형성해 나간 것은 큰 행운이었다. 각 이슈가 각기 다른 

편집자들이 구성한 주제와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지만,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그 뼈대가 발행인 다비데와 디자이너 신신에게 매우 초기 단계에 

공유가 되고 그때부터 편집과 디자인의 살을 함께 붙여나가는 방식이다. 

그 때문에 디자이너가 콘텐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료를  

아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흥미로운 점이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협업자가 필요하다면 제안할 수도 있고, 아주 

실험적인 방향으로 디자인을 끌고 갈 수도 있고, 반대로 학술적인 

문서로도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바로 얼마 전 발행된 9호 역시 그러한 작업의 연장선에서 

만들어졌다고 봐도 되는가?

당연히 그렇다.

다른 이슈도 그렇지만 아트워크를 상당히 과감하게 한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

이번 이슈는 “아카이벌 이미지너리스(Archival Imaginaries)”라는 

주제어를 바탕으로 한 상상으로 구현한 과거에서부터 뭔가를 가늠하려는 

듯한 미래까지 그 안에 존재하는 전쟁의 유령, 권위주의적 국가의 역사, 

식민주의, 디아스포라에 의해 불완전하고 괴로워하여 분열되고 복잡하게 

존재하는 파편을 다룬다. 동시에 그것들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시간적 혹은 기능적인 결함을 인정하며 책 전체를 걸쳐 다양한 대화를 

시도한다. 이러한 방향성을 반영하며 동시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텍스트와 이미지에 에러(이상 징후)를 나타내는 결함이 계속해서 

표시된다. 이광무의 일러스트레이션은 아스키드로잉에서 출발한 연상 

작용의 발현으로, 책의 하단을 가로지르면서 페이지 전체에 프레임을 

씌우는 아카이브 선반이자 캐비닛으로 기능하며 그 안에 다양한 파편들을 

주워 담는다.

동혁

해옥

동혁

해옥

동혁

해옥

동혁

해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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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낭》 0호-9호 표지, https://www.nangmagazine.com/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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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낭》 9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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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눈여겨봐야 할만한 요소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가?

위에서 언급한 불완전한 시간적 동기화의 결함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려는 

시도로 HTML 태그를 직접적으로 텍스트에 적용함으로써 아카이브의 

구성 언어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도처에 존재하게 했다. 이미지와 텍스트에 

대한 고유한 식별자를 구성했으며, 고고학자나 아키비스트가 수집품에 

존재하는 다채로운 조각들을 추적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분 체계를 본문 

안에 반복적으로 적용했다.

9호 작업에서 만족스러운 점과 아쉬운 점을 하나씩만 꼽아 본다면?

데이터와 물리적 페이지 사이에서 그 간극을 드러내는 다양한 시각적 

실험을 진행해봤다는 것이 만족스러운 점일 테고, 아쉬운 점은 늘 

아름다운 짙은 농도를 자랑하는 고테보그스트리커리트(Göteborgstryck

eriet)의 검은색이 이번에는 지나치게 진해서 중간 농도의 회색 글씨들이 

배경에 파묻혀 버렸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곧 10호를 끝으로 5년 동안의 대장정을 마치게 되는 

시점에서 생각나는 감상은?

오랜 협업의 모델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아쉽지만, 10호의 

주제는 무려 “퓨처스(Futures)”다. 마지막으로 어떤 새로운 사람들과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담게 될지 기대가 크다.

동혁

해옥

동혁

해옥

동혁

해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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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New! CRACKER!

우선 간단하게 책 소개를 해달라.

『크래커(CRACKER)』는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시각예술가 박광수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작업한 271점의 흑백 드로잉을 모아 제작한 

아티스트북으로, 동명의 전시(전시 기간: 2021년 5월 28일–6월 27일, 

전시 장소: 카탈로그, 협력 기획: 장혜정)에 작품과 함께 선보였다.

책과 동명의 드로잉 시리즈 271점이 수록되어 있다. 작가의 종이 드로잉을 

다시 종이책으로 옮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인가?

우선 이 책은 작가의 소형 흑백 드로잉만 모은 결과물이다. 두께와 농담이 

미묘하게 다른 펜화에서 드러나는 섬세한 검정색의 표현이나 필압에 의한 

자국 등을 최대한 고려한 인쇄물을 만들고자 애썼다. 예컨대, 볼펜 선이 

여러 번 지나가면서 만들어낸 질감이라든지, 마커가 겹쳐지면서 

만들어내는 농담 표현을 흑백 사진집에서 사용하는 기법 중 여러 먹 

잉크를 사용해 겹쳐 찍는 기술을 이용해 봤다. 그리고 여백에는 흰색 

잉크를 인쇄해 빛 반사에 따라 종이 표면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도록 

처리했다. 정리하자면, 흑백 드로잉만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책이지만, 

종이의 흰색을 포함한 총 5가지의 색상을 통해 풍부한 흑백표현을 

끌어내고자 했다.

전시장에는 각각의 드로잉이 액자에 담겨 병렬적으로 배치된 반면,  

이 책은 그것에 일정한 순서를 부여한 페이지로 묶어냈다.  

책에서 각 드로잉이 어떤 순서로 나열이 되었는지,  

그리고 양쪽이 아닌 한쪽 면에만 도판을 배치한 이유가 궁금하다.

공간에서는 제공되는 표면적이 넓은 만큼 한눈에 들어오는 병렬적 배치가 

가능하다. 반면 책이라는 공간에서는 선형적 배치가 알맞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작가가 제공한 작품의 스캔본의 해상도, 원본의 스케일, 그리고 

인쇄용지 규격 등 조건을 고려해 사방 5mm의 여백을 포함한 지금의 

판형(135×190mm)이 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판형에서 

작가가 붙여놓은 이미지별 작품 번호를 일종의 페이지 번호처럼 순서대로 

배치했다. 그 결과 작가가 생산한 이미지 탄생 순서(번호순)대로 독자들도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텍스트처럼 높은 연속성을 고려한 

디자인보다는 감상을 위한 여백의 필요성과 뒤 비침 등을 고려해 우수에만 

이미지를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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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RACKER』 표지와 책등 ©Media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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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Special Contribution  

책 안에는 짧은 분량의 작가 노트를 포함하고 있다. 이 책에서 텍스트의 

역할은?

보통 읽는 책에서는 텍스트가 주(主)고 이미지가 부(附)다. 하지만 이 책은 

‘보는 책’이고 이 이미지들에 대한 단서로서 책이 거의 끝나갈 때쯤 

텍스트를 발견하도록 처리했다. 작가 노트가 앞에 있었으면 독자가 감상의 

폭을 제한했을 테지만 마지막에 배치함으로써 영화의 반전처럼 보는 내내 

쌓여있던 수수께끼가 풀리는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테이블 위에 두고 오가며 하나 두 개씩 집어 먹는 크래커처럼, 작가가 

특별한 목적 없이 틈틈이 빠르게 그려온 드로잉을 모아 정확하게 

인식하거나 즉각 언어화하기 어렵지만, 작가 안에서 끊임없이 발산되는 

습관과 같은 에너지”를 담고 있기에 전시와 책의 제목이 크래커가 되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사물(과자)이 책의 키워드가 되었을 때, 단어의 

개념에서 느껴지는 친근함을 이용하거나 반대로 낯설게 바라보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디자인 작업 어떤 태도가 반영되었는지?

우선 이 책에 대한 첫 아이디어는 ‘크래커(과자)를 책이라는 매체에 접목해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에서 출발했다. 그 결과 몇 가지 정리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 (1)영어 단어 ‘CRACKER’는 ‘CRACK’과 ‘ER’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두꺼운 책을 쪼개어 보는 독서 

방식을 통해 구현해 볼 수 있다. (2)크래커의 종이 상자에는 개봉 후에도 

여닫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 이 장치는 책에서 가름끈의 역할과 닮았다. 

(3)종이 상자를 열면 과자를 직접 감싸고 있는 내부 포장재가 있는데, 책의 

면지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4)과자는 씰이 포함된 비닐로 최종 

포장되는데, 이런 비닐 포장 방식을 책 랩핑에도 접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5)과자 상자는 여러 개가 쌓여 있을 때 비로소 시각적 위용을 

갖춘다. 책 역시 비슷한데 이를 전시장에 디스플레이를 통해 구현해본다. 

이 5가지의 아이디어 가운데 4번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그대로 

구현되었다. 1번의 경우에는 책을 완전히 펼쳐지면서 쪼개기는 책등을 

통해, 2번의 경우에는 앞표지 날개를 일종의 접이식 책갈피로 제작하면서 

해결했다. 3번의 경우에는 트레이싱지에 작가의 패턴 드로잉을 삽입해 

포장지처럼 연출했고, 5번의 경우에는 전시장에 반복 배치해 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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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상당히 두껍다. 그 때문에 결과적으로 책보다는 과자 박스 같아 

보이기도 한다. 제작에 있어서 가장 염두에 둔 부분은 무엇인가?

5번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대부분 설명해 드린 것 같아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한다. 애초에 전시와 책의 제목이 크래커였다는 점과 책이라는 

매체와 종이 상자에 들어 있는 과자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이를 위화감 없이 

한데 섞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표였다. 이 과정에서 작품 이미지가 

인쇄를 통해 잘 구현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아이디어가 너무 

직접적으로 참조 대상을 드러내지는 않았으면 한다는 자기검열이 있었다. 

자칫 너무 유치한 해석으로 전락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통적인 책의 부속과 역할들을 살짝 뒤틀어 작품의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선에서 지금의 책이 나오게 되었다. 나만 좋아하는 디자인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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